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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’18. 10. 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목표 채우려 허가 남발, 태양광 4개중 3개 방치

(’18.10.10, 서울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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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목표를 채우기 위해 허가를 남발하고, 무리한 사업 독려로 태양광
사업 4개중 3개가 방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태양광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△사업자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
△입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

ㅇ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인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
담당하며, 사업자역량(재무 기술 사업이행)만 확인 발급하므로 재생
에너지3020 목표달성을 위해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

□ 다만, 발전사업 허가後 민원 및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개발행위
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관련대책을 旣발표함

ㅇ 지자체 담당 3MW 이하 사업은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
동시에 처리하는 방안 발표(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방안, ‘18.5)

ㅇ 또한,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준비기간*을 36개월에서
18개월로 축소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하도록 조치함

(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고시 개정, ‘18.8월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 장 (044-203-5240)
정대환 사무관 (044-203-5372)


